
2 0 1 0년 5월 2 8일 오후 서울
용산의 국방부에 있는 육군회
관 무궁화홀에서한일군사문화
학회韓日軍事文化學會의 2 0 1 0
년도 춘계 세미나가 열렸다.
국방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학회는 서울 공릉동의 육군사
관학교 외국어학과의일본어과
연구실에 소재하며 1년에 춘추

로 두 번씩 학술발표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봄에는 주로 용산
의 육군회관 강당에서, 가을에
는 육군사관학교의강의동에서
개최하며 이번 세미나의 대주
제는 미일동맹美日同盟의재구
축과 동북아안보東北亞安保였
다.
세미나는 오후 2시에 개회되

어 권오종權五琮 학회장이 개
회사를 하였다. 권오종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즈음 한국의 젊
은 세대가 얼굴에 인공적 성형
을 가하여 그 모습을 변형시키
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한국인이
자연 진화되는 모습과는 거리
가 있다는 지적을 하며, 이보
다는 우리의 첨단 전자산업이
세계에서 선두로 두각을 나타
내는 데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이
병합된 경술국치庚戌國恥 1 0 0

년을 맞는 2 0 1 0년의 한일군사
문화학회의 연구 실적과 학술
발표가 더욱 각별한 의의가 있
다는 요지를 밝혔다. 권오종
회장은 금년에 2년 임기의 동
학회장에 취임했는데 전임 권
해조權海兆 회장 후임으로 안
동권씨인이 연이어 동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된 것이고, 본지
의 편집위원으로 많은 기고를
해주고 있는 권해조 전 학회장
은 동 학회의 상임고문이 되었
다. 신임 권오종 회장은 부정
공파副正公派 경북 의성 사촌
沙村 출신의 자락당계自樂堂系
시조후 3 5세로 육사 2 4기의 학
구파 군사학자로서 육군 준장
예편 후에도 학술 활동에 정진
하고 있다.
개회식 후 곧 발표 및 토론

에 들어갔는데 이의 사회는 외
무장관과 주일ㆍ주중대사등을
지내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
세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공
로명孔魯明 세종재단 이사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발표는 1 4시
1 0분부터 1 7시 3 0분까지 4시간
반 가까이 4부로 나뉘어 계속
되었고, 제1부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미 안보 정책과 한반
도 안보, 제2부 미일 양국간
밀약 문제와 한국의 안보, 제3
부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의 외
교 및 안보 정책 성향, 제4부
한일 협력 : 2국간 협력을 통
한 국제 협력의 모색이었다.
그 중에 제1부‘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반도 안보’를 국방대

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인
권태환權泰煥 대령이 발표하고
그 토론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송화섭 교수가 하였다. 최근
미일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
오르는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룬 권태
환 교수의 논문은 그 길이가
이날 발표되는 2·3·4부의 3
편을 합한 것과 같은 분량으로
서‘일본 자민당 정권 5 5년 체
제가 붕괴되고 민주당 정권이
태동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
났다. 변화를 기대하는 일본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하
토야마 정권이 태동되었고 지
난 해 8월 말 중의원 선거시
제시한 정책 공약이 현실에 구
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
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금년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
거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향후 일본 국정 운
영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 서두로 시작되는
서론에 이어 2장이 일본의 국
가구상 논의와 민주당의 대미

안보 정책 쟁점 분석, 3장 민
주당의 대미 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 결론 : 한일ㆍ한미 안보
정책을 위한 제언으로 되어 있
었다. 권태환權泰煥 대령은 전
북 정읍 출신의 추밀공파 창화
공계 시조후 3 3세로 육사를 3 8
기로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석
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다쿠
쇼쿠拓殖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주일 대사관의 무
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일
본통의 정치군사학자이다. 
한편 동 학회에서는 2 0 1 0년

4월 3 0일자로 학술논문집 한일
군사문화연구 제9집을 내고 있
었는데, 이날 발표ㆍ토론된 논
문 네 편이 모두 이 9집에 실
린 1 2편의 논문 가운데서 선발
한 바였고, 논문집에 실린 1 2
편 중에는 경원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서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하는
권희주씨의 아쿠다가와 류노스
케芥川龍之介의‘시간 의식을
중심으로’가 실려 있었다. 

<사진ㆍ글 權五焄>

92 0 1 0년 7월 1일 목요일 제134호

한일군사문화학회신임 權五琮회장
2 0 1 0년 춘계 세미나, 權泰煥대령 주제발표

▲ 한일군사문화학회의춘계 학술발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권오종 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
다

▲ 권태환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액자로 표구한 영정은 A형과 B형 2종이고 비용은 A형이 2 0만원, B형이 1 5만원입니다.
우리은행 1005-601-070005 (주)안동권씨종보사로 주문입금하시면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고 어디 종중단체를 빙자하거나 전화로 권유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동권씨종보사

■ 시조 태사공太師公의친필시서詩署 영정影幀 해제

실물대로 촬영인화한 이 영정은 당시 어떤 회맹會盟이나 계회契會에서
화원畵員이 열공列公의 전신상을 소사素寫한 여백에 각공이 자필로 율시
律詩를 휘호하여 계첩契帖을 만든 것의 한 장이다. 우측 상우上隅에‘권
태사영정權太師影幀’이라 쓴 것은 당시 복수인의 영정을 그렸기 때문에
이를 합책하면서 제3자가 식별을위해 기제記題한 것이다.

오언시五言詩 8행으로 된 이 시는 첫 열에서 글자 한 자리를 띄우고
마지막에서 두번째 자는 지움 표시를 하는 등의 즉사卽事로 속필한 것이
며, 말미에 별행으로‘고창古昌 권행權幸 즉일卽日’이라 서명한 것이 명
료하다. 즉일이란 당일當日, 즉 바로 그날의 뜻이니 어떤 회연會宴이 있
던 당일을뜻하며그 날짜 기록은 이 계첩契帖의 표지에있었을것이다.

이 영정이 식별인의 안목에 발견된 것은 현재 2 0여년이 되고 그동안
다방면으로 종합고증한내용은다음과 같다.

①오언시의 해초解草를 지금까지 국내에서 누구도적확히 해내지못하

고 있고, 신라인 명필 김생金生의 필법과 같다고도 하는 신필神筆인데다
율격과운자가고대의것이다.

②지질紙質에 대한 과거 문화재전문위원의 비공식 감정 결과 용지가
신라시대 불경佛經을 필사했던 유물과 같은 지질과 규격이라는 의견이었
다.

③영정의 양식이고려 중세 이전의것이고복식이 고려 이전이며 관모
冠帽와 그 배후의 날개가 당唐나라 황제릉에서 출토된 신라인의 토용土
俑의 것과 거의 닮았다.

④자필이 아니고서는 남의 성명을극초서로 쓰는 예가 없고 더구나 성
권權자를 팔분체로 휘갈겨썼으니결코 자필이 아니고는 남의 손을 빈 것
일 수 없다. 시의 대체적인 내용은 망국후의 실의와 회한어린 적막감을
표백한것이다.

안동권씨의 재사齋舍ㆍ정각亭閣ㆍ원묘院廟의 강당 또는 후손 개인의 당헌堂軒에 게건揭虔 또는 봉안奉安할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친필시서親筆詩序 영정影幀을 보급합니다.

시조 태사공 친필시서영정 봉안 안내

태사공영정액자A형(이중격자형ㆍ사진 4 0 . 8×2 8㎝ㆍ액자 5 7 . 5×4 5 . 5㎝)

그동안 저희 종보사에서는 국보급 문화재인 시조 태사공의 위 영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밀을 지키며 나름대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저희로서는 가
늠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 마련이 안되어 부심을 거듭해오던 중 그 소장자와의 연락마저 끊기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그 실물을 슬라
이드필름으로 촬영하고 컬러복사해두었던 영정을 원본크기로디지털인화하여 후손의 문중과 개인의 당헌에 봉안토록 제작실비로 보급하여 되도록 많은 후손이 시조 태사
공의 얼을 몸받도록 확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